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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중학생의 자율성 및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패널 제14차(2021

년) 자료에서 중학교 1학년(만 13세) 총 62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t검증,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해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수행능력이 더 우수했다.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나

자율성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학

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업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때 합리적 설명은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

모가 양육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자율성이 높았고, 이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보다 우수한 학업수행능력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상담이나 개입 시,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자녀가 스스로 사

고⋅판단하여 학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합리적 설명, 자율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수행능력, 중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arental rational explanation during middle-school

transition influences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of 

autonomy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14th wave (2021)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sample included 626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age 13).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 analyses, and PROCESS 

macro Model 6 were used to test the proposed sequential mediation model. Results in-

dicated that girls showed higher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when

compared to boys, whil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parental rational

explanation and autonomy. Next, rational explan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academic 

performance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of autonomy and self-regulated learning. 

Parental rational explanation did not directly predict middle-school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but exert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autonomy and self-regu-

lated learning controlling for gender.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middle-school stu-

dents’ gender, when parents provide rational explanations, it promotes students' autono-

my, which in turn facilitates self-regulated learning and ultimately enhances academic 

perform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encouraging parents to provide clear and rea-

soned explanations regarding academic expectations may help middle-school students 

to develop autonomy and to manage their learning more effectively.

Keywords parental rational explanation, autonomy,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per-

formance,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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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시기보다 체계적이고 구

조화된 교육환경이 제공된다. 학생들의 일과에서 학업 

비중이 증가하고 학업수행능력이 보다 중요해진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청, 2024)에 따르면, 청

소년의 고민 중 학업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의 주된 걱정은 학

업이었고, 진학 후 중학교 1학년생들이 가장 힘들어한 

부분 역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유순화, 

2007). 학업수행능력의 부족은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정영미, 2021),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거나(곽수란, 2008) 

학업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은경, 2021; 김진

아, 2022). 이와 반대로 학업 수행에서의 높은 성취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노충래, 김설희, 2012) 진로에 대

한 결정을 도우며(은선경, 2020), 행복감을 높이는 데

(이승은, 2023)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수행능력은 청소년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1학년생의 학업수행능력은 학교생활 

성공적 적응에 있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

교 1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면밀

히 살펴보고 학생들이 적절한 학업 수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수행능력이란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등 학문

의 기초 영역에서 인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에 대한 태도를 넘어 실제 학업을 

수행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서 학업성적과 

같은 성취도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김진미, 홍세영, 2019). 

이 시기 학업수행능력은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

생들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김민선, 2023; 최유선, 

손은령, 2015). 369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국외 연구

(Voyer & Voyer, 2014)에서도 대부분의 과목에서 여학

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

만 학습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나 기질만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Bong, 2008).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동기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artínez-López, Nouws, Villar, Mayo와 Tinajero(2023)

는 32편의 경험적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타인의 지지와 

자기조절학습이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취메커니

즘을 제시했다. 성취메커니즘은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00)과 사회인지학습이론(Bandura, 1986)을 기

반으로 정립되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모와 같은 타

인이 제공하는 선택권, 관심, 명확한 안내가 자율성이

나 유능성, 관계성을 강화하여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

고, 그 결과는 학업 수행과 같은 성취로 이어진다. 성취

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선택과 

관심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자율적 동기가 필요하

므로 자율성은 성취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타인의 

적절한 지원이 자율성이라는 내적 동기를 통해 자기조

절전략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즉 부모의 지원이 학업적 성취로 연

결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은 중요한 중

간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취메커

니즘을 토대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중학생들의 자율

성 향상을 돕고 이를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증진되며, 

궁극적으로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생각의 기준점을 제시

하는 존재이다(Parke & Buriel, 2008). 자녀는 성장 과

정에서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

으로 모방하는데, 이때 부모의 가치관과 지침은 자녀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Kochanska, 2002). 특히 청소년기에는 논리적이

고 체계적인 연역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다(Keating, 

2004).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보다 합리적 설명을 통해 합당한 이유와 명확

한 기준을 제시하는 양육 태도가 필요하다(Grusec & 

Goodnow, 1994).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란 부모가 자녀

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특정 상황을 해석할 때 적절하

고 합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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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행동의 한 측면으로서, 일관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장희선, 2023; 허묘연, 2004). 합리적인 

설명을 수반한 상호작용은 상대방의 신념과 의도를 이

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상호작용을 더

욱 원활하게 한다(Mildenberger, 2018). 즉 부모의 합리

적인 이유가 자녀에게 전달되면, 부모의 행동이 설명되

고 예측되어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보다 용이

해진다.

부모가 적절하게 합리적 설명을 하는 경우, 이는 자

녀가 자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돕고(신효정, 이지

희, 2018), 자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보호 요

인으로 작용한다(박하연, 2024). 또한 이는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부모의 합리적 설명

은 단순히 외부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을 넘어 자녀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Fousiani, Dimitropoulou, Michaelides, & Van 

Petegem, 2016). 즉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녀가 내면

화된 가치와 선호를 반영하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한다. 개인은 합리적인 믿음과 욕

구를 가질 때, 보다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

이다(Pugh, 2020). 따라서, 부모의 애정을 바탕으로 명

확하고 합리적인 규준을 제시하면 중학생에게 자율성

과 같은 건강한 내적 동기가 함양되어 학업성취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율성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

하며, 내적 동기에 의해 행동을 승인하고 주도하는 과

정을 내포한다(Ryan & Deci, 2000). 이는 개인에게 자

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학습과 같은 목표 지향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Reeve, Deci, & Ryan, 2004). Martínez-López와 동

료들(2023)이 제시한 성취메커니즘은 자기결정성 이론

(Ryan & Deci, 2000)을 기반으로 한다. 자기결정성 이

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갖는데 이 욕구들은 동기부

여의 근원이 된다. 이 중 자율성은 내적 동기의 핵심으

로,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자율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유능성과 같은 다른 욕구가 발휘된다. 특히 학

업상황에서 자율성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자기조절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Admiraal, Lockhorst, Post, & 

Kester, 2024; Yamauch & Tanaka, 1998).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 동기, 행동을 점검하거나 조

절 및 통제하는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Zimmerman, 1989). 자기조절학습은 단순히 학습 과

제를 수행하는 인지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 노

력과 같은 동기적 요인이나 시간 관리와 같은 행동 및 

자원 관리를 포함한다(박승호, 서은희, 2008; 이수진, 

이수정, 양은희, 2016; Pintrich, 2000). 학습자는 자율

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의 질이 향상되며 내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조한

익, 2014; Murray, 2014; Yamauchi & Tanaka, 1998).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려는 자율성이 클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더 효과적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율성은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

도록 하는 핵심적인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Dragomir 

& Niculescu, 2024).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Martínez-López와 동료들(2023)이 제시한 

성취메커니즘은 학업적 성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기조절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Zimmerman과 

Pons(1986)도 학생의 학업 수행에 있어 자기조절학습

을 중요한 특성으로 강조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을 잘하

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의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명희, 이경아, 2012).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기조절학습을 잘할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문정선, 문경

숙, 2018; 손영미, 2005; 정수정, 최나야, 2018; Pintrich 

& De Groot, 1990).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 간의 관

계에 대해 61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Dent & 

Koenka, 2016)에 따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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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가 약하지만, 중학생 시기에

는 자기조절학습의 영향이 증가하여 학업성취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남녀 학업성취도 차이에 관해 100년간의 연

구를 메타분석한 결과(Voyer & Voyer, 2014)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성적이 높

았으며, 이러한 성차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존재하여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차 커졌다. 학업 수행 방법 수

준에서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

다 학업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

생들보다 학업 행동을 더 잘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강금주, 윤숙영, 신현숙, 2012). 또한 중학생의 학습 

시간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하루 평

균 약 10분을 더 오래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기

수, 2019). 이와 같은 결과들을 감안할 때, 학습에 대한 

자기조절과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성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모의 합리적이고 설명적 양육행

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김

영미, 2009)나 진로발달에서 자율성에 성차가 있다는 연

구(김지영, 서영숙, 2011)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변인

의 부분적인 측면에서 성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즉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

식되는지 또는 중학생의 자율성에 성차가 있는지 선행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자기조절학습이나 학업수행

능력 역시 각 변인 수준에서만 성차가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변인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여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성별을 통제하여 주

요 변수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은 중학생 자녀의 자

율성을 촉진하고 이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학업 성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면, 합리적 설명이라는 보다 구체

적인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 간

의 심리적 경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자율성이나 자기조절학습 각각의 매개효과만으로 설

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중학

생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수행능

력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특성의 성차를 확인하고,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중

학생 자녀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자

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중학교 전환기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모의 합리적 설명, 중학생의 자율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수행능력에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중학생 자녀의 자

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순차적으로 학업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4차년도(2021년)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

한 중학교 1학년 6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은 남학생 316명(50.5%)과 여학생 310명(49.5%)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6.7세(SD = 4.1), 어

머니의 평균연령은 44.1세(SD = 3.8)이었다. 부모의 교

육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부:36.4%, 모:37.4%)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1%), 사무종사자(2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6.1%) 순으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25.4%), 사무 종사자(17.3%), 서

비스 종사자(7.8%) 순으로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 ∼ 600만원대(35.3%), 600 ∼ 800만원대(24.0%), 

200 ∼ 400만원대(16.1%)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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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부모의 합리적 설명

합리적 설명은 허묘연(200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

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영역인 합리적 설명으로 평가

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보고식으로 자녀가 느끼기에 부

모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고 합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 ‘부

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

녀에게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보다 많이 해 준다고 자녀가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𝜶는 .85로 나타났다.

2) 자율성

자율성은 The Children’s Society(2012)에서 사용된 

도구를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문항

으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얼마나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

동하거나 생각하는지를 평가한다. 총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식 척도(1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

로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

히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1문항의 응답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개인이 자신의 일상에 대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𝜶는 .70으로 나타났다.

3)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신현숙과 염시창(2017)이 개발한 중

학생용 학교생활참여척도 단축형(K-SES-M)의 하위영

역 중 자기조절학습으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

고식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인지, 동기, 행동을 점검하거나 조절 및 통제

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

로는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

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

습을 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𝜶는 .78로 나타났다. 

4) 학업수행능력

학업수행능력은 이은해 등(2008)이 개발한 척도를 참

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

정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담임교사가 학습

자의 국어, 영어, 수학 등 학문 기초 영역에서 상대적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총 5문항(국어 1문항, 영어 

1문항, 수학 1문항, 사회 1문항, 과학 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점: 부진, 5

점: 매우 잘함)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합산 점수가 높

을수록 전반적인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𝜶는 .9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에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

저,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에서 성

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성차의 실질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Cohen’s d값을 산출하였다. 이어서, 상관분석을 통해 변

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부모의 합리

적 설명과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율

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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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해 검

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

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합리적 설명 및 중학생의 자율성, 자기조

절학습, 학업수행능력에서의 성차

부모의 합리적 설명, 중학생의 자율성, 자기조절학

습, 학업수행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연구 변인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합리적 설

명의 전체 평균은 3.05점(SD = 0.55)으로, 1 ~ 4점 응답

척도에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자율성(M = 2.59, 

SD = 0.39)은 1 ~ 3점 척도에서 높은 수준, 자기조절학

습 (M = 2.59, SD = 0.51)은 1 ~ 4점 척도 기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다른 특성 변인의 수치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학업수행능력(M = 3.71, 

SD = 1.01)은 1 ~ 5점 척도에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합리적 설명에 대한 중학생의 

지각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t = 0.21, p = .83). 

자율성에서도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t = -0.49, p = 

.62). 반면, 자기조절학습에서는 여학생들(M = 2.65, SD 

= 0.49)이 남학생들(M = 2.55, SD = 0.53)보다 유의하

게 높은 수준을 보였고(t = -2.48, p < .05), 효과크기는 

작았으나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Cohen's d = 0.20). 또

한 학업수행능력에서도 여학생들(M = 3.90, SD = 0.95)

이 남학생들(M = 3.52, SD = 1.04)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으며(t = -4.74, p < .001),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였다

(Cohen's d = 0.38).

2.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

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

개효과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변인 간의 이변량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업수행능력은 자기조절학습(r = .19, p 

= .000)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자율성(r = .14, 

p = .000) 및 합리적 설명(r = .12, p = .004)과도 관련

되었다.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율성(r = .29, p = .000) 

및 자기조절학습(r = .29, p = .000)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고,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 간에도 관련성이 나타

났다(r = .18, p = .000).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해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

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때 앞서 분석 결과, 학업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성차가 확

인되었으므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

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부모의 합리적 설명으로 자율

성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9.04, p = .000), 그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이 모형

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B = .20, p = .000)은 중학생

의 자율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합

리적 설명과 자율성으로 자기조절학습을 설명하는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4.50, p = .000), 

전체

(n = 626)

남

(n = 316)

여

(n = 310) t Cohen’s d

M (SD) M (SD) M (SD)

1. 합리적 설명 3.05(0.55) 3.06(0.54) 3.05(0.56)  0.21 0.02

2. 자율성 2.59(0.39) 2.59(0.40) 2.60(0.37) -0.49 0.03

3. 자기조절학습 2.59(0.51) 2.55(0.53) 2.65(0.49) -2.48* 0.20

4. 학업수행능력 3.71(1.01) 3.52(1.04) 3.90(0.95)  -4.74*** 0.38

*p < .05. ***p < .001.

표 1. 부모의 합리적 설명, 중학생의 자율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수행능력에서의 성차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중학생 학업수행능력의 관계: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 99

한국인간발달학회

그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부모의 합

리적 설명(B = .25, p = .000)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율성(B = .13, p 

= .012) 역시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합리적 설명, 자율성, 자기조절학습으로 

학업수행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F = 13.00, p = .000), 그 설명력은 8%로 나타났

다. 이 모형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B = .09, p = .265)

이 학업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율성(B = .27, p = .012)과 자기조절학

습(B = .27, p = .000)은 학업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bootstrapping 방식을 활용해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

과, 자율성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는 .06(95% CI[.0095 

.1070])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개별 간접

효과는 .07(95% CI[.0244 .1187])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이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95% CI[.0010 

.01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의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자율성이나 자기조절학습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adj R2 F
LLCI ULCI

자율성
합리적설명 .20 .03 7.60***  .15 .25

.09 29.04***

성별 .01 .03 .58*** -.04 .07

자기조절학습

합리적설명 .25 .04 6.69***  .17 .31

.11 24.50***자율성 .13 .05 2.53***  .03 .23

성별 .10 .04 2.61*** .02 .17

학업수행능력

합리적설명 .09 .08 1.12*** -.06 .23

.08 13.00***
자율성 .27 .11 2.52***  .05 .47

자기조절학습 .27 .08 3.35***  .11 .42

성별 .35 .08 4.42***  .19 .50

Effect se t Boot LLCI Boot ULCI

총 효과 .21 .07  2.98**  .0733 .3565

직접 효과 .09 .08 1.12 -.0653 .2370

총 간접효과 .13 .04  .0623 .2034

합리적 설명 → 자율성 → 학업수행능력 .06 .02  .0095 .1070

합리적 설명 → 자기조절학습 → 학업수행능력 .07 .02  .0244 .1187

합리적 설명 → 자율성 → 자기조절학습 → 학업수행능력 .01 .00  .0010 .0164

*p < .05. **p < .01. ***p < .001.

표 2.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합리적 설명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N = 626)

부모의 

합리적 설명

자율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수행능력

.09

.13*

.20***

.25*** .27*

.27***

*p < .05. ***p < .001.
성별

그림 1.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순차적 매개모형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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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들 두 변

인을 거치는 순차적 경로 또한 학업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설명, 자율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수행능력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합리적 설명, 중학생의 자율성, 자기조

절학습, 학업수행능력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첫째, 중학

생이 인식한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자율성에서는 성차

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부모의 

설명 방식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합

리적 설명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 성차가 없었다고 나

타난 연구들(김영미, 2009; 김지혜, 2017)과 일치한다. 

그러나 진로발달에서의 자율성을 조사한 연구(김지영, 

서영숙, 2011)나 성격 차원에서 자아에 대한 이해로 자

율성을 조사한 연구(오현숙, 2009)에서 남학생들이 여

학생들보다 높은 자율성 수준을 보인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생활 전반의 의

사결정 및 표현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이에 진로나 성

격적 자아 이해 등 특정 영역에서의 자율성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학업수행능력은 여학생

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

은 남학생들에 비해 학습 계획 수립, 수행 과정에서의 

조절 및 자기 점검 등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학업수

행능력이 남학생들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민정, 

2019; 양애경, 조호제, 2009; 윤연기, 김판희, 2012; 이

정화, 박정언, 최선희, 2008)과 일치한다. 또한 선행 연

구(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에서 자기조

절학습의 하위요인 중 성취가치, 숙달목표지향, 행동통

제 측면은 남학생들이 우수했던 반면, 학업시간관리 측

면에서는 여학생들이 더 우수했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업 동기

(문혁준, 2018)와 학업 열의(조주연, 김명소, 2013)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태도나 동기

의 차이로 자기조절학습이나 학업수행능력의 성차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

명과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자율성

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설명이 학업수행능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

기보다는 자녀의 내적 동기와 학습 실행 전략을 활성

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취에 이르는 과정 중심의 기

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설명만으로 성

취가 곧바로 향상되기 어렵고, 자녀가 그 설명을 내면

화하여 학습 동기로 전환시켜 스스로 전략적으로 행동

할 때 비로소 성취 경험에 연결되는 것이다. 학업수행

능력은 단순히 ‘이해’가 아닌 목표 설정, 계획, 집중, 

실천 등의 실행기능을 필요로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율성이나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실행경로를 구성하

는 핵심 특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합리적 설명만으

로는 학업적 성취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모의 설명은 환경 제공에 해당되며, 학업수행을 

이끄는 간접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는 스스로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학업수행능

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중학생 자녀의 자율성

과 자기조절학습을 매개하여 학업수행능력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적인 태

도가 자녀의 자율성 동기를 강화시켜 학습몰입도를 높

인다는 연구(김남희, 이정윤, 2013)와 일치한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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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명확한 기대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설명하

는 것이 자녀의 성취가치,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와 

같은 학업태도를 강화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연

구(김태정, 장형심, 2020)와도 일치하며 부모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경우, 자녀의 자기조

절학습능력이 증진되어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진

다는 연구(문정선, 문경숙, 2018)와도 일맥상통한다. 더

불어 Martínez-López와 동료들(2023)이 제시한 성취메

커니즘과 같이, 성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심리

적 경로가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를 심층적으로 고

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취메

커니즘에서는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연계 경로를 

중심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교

사, 가족, 또래 등의 사회적 지지요인이 핵심 선행요인

으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부모의 설명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녀가 스스로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유능감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정서적⋅

인지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

인된 순차적 매개경로는 성취메커니즘에서 제시된 이

론적 경로와 구조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실제 부모 

행동을 반영한 구체적 사례라는 점에서 이론의 현실 적

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곧, 중학생의 학업수행능력

은 부모의 합리적 설명을 출발점으로 중학생의 자율성

과 자기조절학습이라는 내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중학생의 자기조

절학습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납득가능한 이유와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동

기를 갖추게 되며, 이러한 동기가 자기조절학습으로 이

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명확하

고 예측 가능한 설명을 통해 환경을 구조화할 경우, 자

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학습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김명숙, 2019)와 일치한다. 또한 

자율성과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내적 동기에 기반하여 자

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점검하거나 조절함으로써 학업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

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와 같은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더 잘 활용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 연구(Xu, 2025; Yamauch & Tanaka, 1998)

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기

준과 설명을 제공할 경우, 자녀는 단순히 ‘학업을 해야

한다’는 외적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판

단하고 학습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자기주도적 태도

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궁극적으로 학업수

행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의 명확한 설명

은 자녀가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판단하는 데 필요

한 인지적 틀을 제공하며, 이러한 인식은 학습 상황에

도 적용되어 학습 계획 수립, 자기 점검 및 조절 능력 

발달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일관되고 이해가

능한 설명은 상호신뢰감을 형성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

정감을 높이며, 이는 다시 자녀의 자율적 판단 및 자기

주도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단순한 지시나 정보 제공을 

넘어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

해 학업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이면서도 중요

한 교육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중학생의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수행능력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현장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용가능

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일부 가족센터

(강남구 가족센터, 2024)나 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장

수교육지원청, 2024; 충청남도교육청, 2024)에서는 예

비 중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심리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중학교 학

업 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녀의 자

율성 증진을 위한 부모의 구체적 언어 표현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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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략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의 일상 대화 속에서 기대와 규

칙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고,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

정감을 조성하는 대화 기법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

작용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중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보다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

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습 동기와 자기조

절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로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나 학교급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

년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을 연령 및 

학교급별로 확장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

는 시기를 중심으로 발달 특성이 부모의 설명 방식과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아동패널데이터

에서 담임교사의 주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사

용하였다. 이는 학업수행능력의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다중 문항을 활용하거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

한 평가자의 보고를 포함하는 다중보고방식이나 학교

성적, 표준화 검사 등 객관적 지표를 병행해 보다 타당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Martínez-López와 동료들(2023)이 제시한 

성취메커니즘에 근거하여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중학

생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이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Martínez-López와 동료들의 연구(2023)가 다양한 사회

적 지지원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그 

중 ‘부모’라는 일차적 양육자에 주목하여 가정 맥락에

서의 성취 메커니즘 작동 방식을 보다 정밀하게 실증

하였다. 이는 성취메커니즘이 학교 또는 교사 중심 맥

락을 넘어 가정 내 상호작용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합리

적 설명이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학습을 거쳐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수행능력의 약 8%를 

설명하였다. 학업수행능력은 인지적 능력, 정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 구성개념임을 

고려할 때, 제한된 심리⋅행동 변인을 중심으로 한 모

형에서 8% 수준의 설명력은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메타분석연구(Dent & Koenka, 2016)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이라는 단일 변인만으로 학업성취를 예

측하는 효과는 평균적으로 5% 미만의 수준이었다. 이

와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부모 변인을 포함한 심리적 

경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수행능력 증

진을 위한 상담이나 개입이 이루어질 때, 부모가 학업

과 관련된 요구나 기대를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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